
Summary

We tried to examine the dual nature of the current AI-
based services, recognizing both the potential to benefit 
the society as a whole and the awareness that it may be 
neglecting the needs of visually impaired people. We 
have interviewed two figures  putting effort into enhanc-
ing the life of visually impaired people: professor Hyun 
Wook Ka, who has a visual impairment himself, and 
Jihyuk Park, who is the CEO of Waddle which made 
a barrier-free online shopping platform. Professor Ka 
has emphasized the fact that current AI-based services 
rarely consider people with various disabilities. Similar-
ly, Jihyuk Park highlighted the technological limitations 
of AI technologies which could rather harm users with 
visual impairment, and also challenges related with un-
derstanding the real needs of them. Thus, we concluded 
that ongoing consideration of the perspective of visually 
impaired people, together with collaboration supported 
by legal frameworks in the development of AI services 
would be important.

우리는 현재 AI 기반 서비스가 잠재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동시에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

는 이중적 특성을 가졌음을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두 인물: 시

각장애를 가진 가현욱 교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온

라인 쇼핑 플랫폼을 만든 와들(Waddle)의  박지혁 대표

가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가 교수는 현재 AI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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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부분이 다양한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힘

주어 말했다. 마찬가지로 박 대표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

용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AI 기술의 한계를 알

고 그들의 실제 요구 사항을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

서 우리는 AI 서비스 개발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관점에 

대한 지속적 고려와 법적 틀을 동반한 협업이 중요하다

고 결론 짓는다.

마법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넘어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과 의과학에 관심이 많은 우리 세 사람은 AI의 사회

적 영향을 다루는 수업에서 만났다. 프로젝트 회의를 하

면서 각자의 관심사를 통합하여 주제를 정하고자 했다. 

긴 회의 끝에 우리는 모두 시각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보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

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팀 프로젝트는 초반 난관을 겪었다. 우리

는 AI가 사용자에게 어떤 차별적 경험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에서 탐색을 시작한 데 반해, 많은 언론은 시각장애인

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해주는’ AI 기술에 대해서

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AI 기술의 장점은 명

확해 보였지만, AI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는 것은 단편

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 웹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 컴퓨터 비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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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A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눈’의 기능을 한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 출시한 ‘보는 인공지능

(Seeing AI)’1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 그 사례 중 하

나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하고 음성 

단서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한다. 마이크로소

프트는 이를 소개하며 기술이 “좋은 일을 가능케 하는 것

(enabler of good)”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보다 훨씬 많

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모든 기

술이 그러하듯 좋은 면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하나의 예시로는 AI 기술에 내재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

별이 있다. 예컨대 Gurari et al.(2018)2은 이미지를 통한 

질문과 답변 시스템에서 시각장애인의 삶과 동떨어진 컴

퓨터 비전 모델의 예를 찾았다. 그들은 이미지넷과 같은 

기존의 이미지 데이터셋이 대부분 비장애인이 촬영한 사

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데이터셋을 

학습한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성공적으로 해결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전맹(blind) 시각장애인

들이 만든 사진과 질문의 모음인 VizWiz 데이터셋을 제

작했는데, 이 데이터셋은 이미지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질문 데이터가 음성으로 입력

되어 구어체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었다. 실험 결과 기존

에 많이 쓰이는 비전 모델들이 이 데이터셋에서는 잘 작

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만든 입력값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AI가 시각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기술은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가

능성이 높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시각 능력의 보조로 환원

하고 AI 기술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마법 도구

로 홍보하는 대신, 시각장애인의 삶을 기술을 통하여 개

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이해

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재활 

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가현욱 교수와 시각장애인 대상의 

쇼핑몰 ‘소리마켓’을 운영하는 박지혁 대표를 인터뷰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술을 바라보다:

가현욱 교수와의 인터뷰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특수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가현욱 교수를 

만난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가 교수는 특수 사용

자란  ‘감각이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용자’이며, ‘시각장

애·청각장애·인지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설

명했다.

우선 우리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의 경험에 대해 질

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가 교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

로 한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들

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그(특정한) 기능이 있는 사

람들이 추가적으로 쓸 수 있도록만 디자인되고, 그 기

능이 없어서 그 기능을 기술을 통해 대체 혹은 증진하

려는 사람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이지 않는 눈을 대신해 주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있

지만,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우버의 자율 주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택시

<그림 1> 시각장애인이 촬영한 사진으로 이루어진 VizWiz 데이터셋 (Gurari et al. 2018)
사진을 포함한 질문과 각 질문에 해당하는 답 총 12개가 두 줄로 배열되어 있다. 첫번째 줄에 있는 예시들에는 “What is this?”라는 질문과 지폐 
사진에 대해 “10 euros”라는 답변이 있는 등 구체적인 답이 나와 있다. 두번째 줄에 있는 예시들에는 “What type of pills are these?”라는 질문과 
흔들린 사진에 대해 “unsuitable image”라고 써 있는 등 답하기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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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렀지만, 택시가 도착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

하였습니다. 택시가 도착했다는 알림을 주는 것은 고

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서비스 개발에 이러

한 점들이 고려되고 있지 못합니다. (...) 인공지능을 통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화인데 설계상 이런 점들

이 고려되지 못하면 전통적인 사회보다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양극화가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서

비스는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

하여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서비스 사용으로부터 배제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의 

디지털 라이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어떠한 보호막이 존재

하는지 궁금해졌다.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위한 법적 지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시각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디지

털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보호할 의

무가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UN 장애인 권리 협약(Con-
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은 이를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동등한 행복을 

위해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의 디지털 라이프는 반드

시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은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의 디지털 경험

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지는 않

는다. 이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실제 수준은 높

지 않은 실정이다. 가교수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최

소한의 요구사항은 최저임금처럼 사회나 문화가 발전할

수록 올라가야” 함에도 “현재 법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

은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수준과 시대적 상황에 연동되

어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미비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사

회적 경험의 부족과도 관련이 있다. 가 교수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미국 사람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면 적절

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가 교수

는 미국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장애인을 보고 자랐기에 어

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

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 교수가 “길을 좀 안내해 주시겠

어요.”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 그를 감싸 안고 안내 한다

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 교수는 보이지 않는 길을 

앞서 가야 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가 교수가 

제시한 더 나은 방법은 “팔꿈치를 빌려주고 안내하는 사

람이 반 발짝만 앞서가는” 것이다. 가 교수는 이와 같은 

사실이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못한 것이 “문화적으

로 장애인에게 노출된 경험이 없어 인식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의 제도가 닿지 못하는 부분을 극복하려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가 교수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에 대

한 영향 요인 분석을 먼저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

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계가 추가되면 서비

스 개발 시간 자체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많은 개발

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장

애인의 필요를 반영하기보다는, 서비스를 만든 뒤 장애

인의 필요를 반영”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가 교수는 “가

장 도전적인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훨

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반

적인 서비스 개발 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제시했다. 배제

되는 사용자가 없게 노력한다면, 결국 다양한 니즈를 요

구하는 사용자 그룹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용자를 이해하려는 노력:

박지혁 대표와의 인터뷰

두번째로 우리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며 시각장애

를 가진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와들의 박지혁 대표를 만나보았다.

와들의 대표 서비스는 ‘소리마켓’으로, 소리마켓은 “시각

장애인이 스스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소비 생

활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배리어프리 (장벽

(barrier) + 없애다(free); 장벽을 없앤)  쇼핑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OCR(Optical Character Recog-
nition; 광학문자인식) 기술로 이미지 안의 텍스트를 인

식 및 추출해서 음성으로 변환하여 유저에게 설명해

<그림 2> 가현욱 교수의 정면 얼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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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니다. 하지만 2차원의 정보를 1차원으로 바꾸는 것

에 기본적인 시각적 정보의 손실도 있지만, 정보를 받

아들이는 방법의 효율성에서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는 ‘대화형 서비스’

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언어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OCR과 LLM을 기반으로 하는 AI 서비스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OCR은 디

지털 이미지 상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기술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디지털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또한, LLM은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하

여 데이터를 이해, 요약, 생성 및 예측할 수 있는 AI 알고리

즘으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각장애인들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비스와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이를 더욱 가치 있게 활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와들은 LLM 기반의 대화형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에게 더 나

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와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주어진 기술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와들은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만이라도 추출

해서 제공하자는 취지로 OCR을 도입했고, 오픈 소스

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알

고리즘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은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질 

수 있다. (즉, 가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은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니즈에 최적화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기

술도 분명 완벽할 수는 없다. 이에 박 대표는 현재 다양

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LLM의 기술적 한

계를 언급하였다.

“LLM에 정확도 100%라는 것은 없어서, 오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는 ‘생성’을 하

기에 본질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인데, 커머

스(Commerce; 상거래)  대화형 서비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 그리고 원산지 및 여

러 상품 정보를 가짜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은 커머스에서 훨

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할루시네이션이란, LLM이 존재하지 않는 근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할루시네이

션은 AI 알고리즘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결

과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은 오류를 포함한 정보를 온전히 믿는 위

험에 처할 수 있다. 쇼핑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서

비스에서도 옳지 않은 정보가 생성되어 사용자에게 제공

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는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

는 과정에서 항상 유의해야할 부분이다. 

한편, 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실

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유저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하

나의 도전이다.

“‘시각’은 제 1의 감각, 즉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시각 

정보에 가장 의존합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를 가지게 

되면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물리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대인관계에서의 변

화 등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 즉 이러한 시각장

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삶에 온전

히 침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박 대표는 그러한 사용자들의 

삶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 방법 중 하

나가 사용자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수많은 만

남들을 통해 얻게 된 사용자 니즈를 소리마켓과 같은 서

비스에 적용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와들이 개발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같이 시각

장애를 가진 유저들에게 포용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그림 3>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박지혁 대표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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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은 사회를 시각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이고,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

전해야하는가’에 대한 답은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는가’가 아닌, 결국 ‘

시각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아

젠다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 교수가 말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우리 사회가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을 인식하고, 그들

이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이기에, 관련 법과 정책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지

속적으로 필요하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흐름은 너무 거대하기에 시

각 장애인의 필요 혹은 어떠한 그룹의 필요와 무관하

게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진보할 것이고, 그렇게 진보

하는 기술을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알맞게 사용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시각장애인은 이를 사용하지 못했기에 더욱 소외되

고 격차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감독하

고 생각하는 사회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고려와 협업을 기대하며

와들의 서비스는 이미지 안의 텍스트를 인식하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쇼핑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가현욱 교수가 말한 “정보의 유

용성”을 고려한 기술을 제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지혁 대표는 이러한 기술이 사용될 때 LLM과 

OCR의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기에 상품 정보를 잘못 안

내할 수 있고, 이것이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개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이 아

닌 개발자들이 시각 장애인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충

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설명해주었다. 

그래서 소리마켓과 같은 시각장애인 대상의 인공지능 서

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은 해당 사용자들과의 끊임없는 만

남을 요구한다. 이러한 만남이 없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진

보는 결국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들의 삶에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HCI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대

해 배운다. 사용자에게 묻고 사용자를 관찰하여 그가 정

말 필요로 하는 것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사용자 중심 디자인’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동시에 시혜적인 시선과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단순한 접근으로 시각장애

인의 페르소나(persona;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서 타겟이 

되는 사용자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가상의 사용자)를 한

정한다면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 껍질에 불과하게 될 것

임을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는 컴퓨터 비전 모델을 포함한 인공지능이 시각장애

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도구가 아니라 여전히 

위험과 제한이 있는 테크놀로지임을 드러내며, 시각장애

인을 고려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련된 모두가 염두에 두

어야 할 점으로 2C를 제안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2C는 지속적인 고려(Continuous consideration)와 협업

(Collaboration)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시각

장애인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과정의 시작부터 배포 이후

까지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개발 초기에 시각장

애인이라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영향 요인 평가가 이뤄져

야 하고, 개발된 기술이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하거나 차별

적이지 않은지 역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기술 개

발은 시각장애인과의 ‘협업’을 중시하여야 한다. 이는 좁

은 의미에서는 기술 개발자와 시각장애인의 끊임없는 만

남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인공지

능 기술 개발의 실천에 주체로서 참여함을 인지하고 지원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려와 협업은 법적, 정책적 수단

으로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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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활원에서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된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프로젝트는 장애인 
당사자, 메이커, 학계, 산업계 및 정책가가 함께 참여하여 보조기기를 디자인하고 사업화한 사
례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인들은 이미 개발된 디자인에 피드백을 주는 사람
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디자인의 주체로서 타 분야 (메이킹, 사업, 정
책) 전문가들과 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삶에 미칠 영향이 디자인 과정에 필연적
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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